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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등학교 사회 교과 융합선택 과목 중 하나인 <여행지리>

는 여행과 지리학을 엮어 배우는 과목이다. 현직 지리 교

사가 쓴 이 책은 여행 지리의 관점에서 세계 곳곳의 여행

지를 바라보는 여행 안내서이자 <여행지리> 수업의 연장

선이다. 지은이는 공항에서 출발해 미국 인도 태국 브라질 

뉴질랜드 콜롬비아 에티오피아 등 12개 나라의 주요 도시

를 생생하게 다룬다. 대도시, 문화 경관, 자연 경관, 여행자

의 올바른 태도를 일깨우는 곳으로 주제를 나눠 사려 깊은 

해설을 보탰다. 책 곳곳에는 독자의 간접 여행을 돕기 위

해 세계 여행지의 실제 사진과 여행 경로, 지형, 모식도 등 

시각 자료를 풍부하게 실었다. 각 장의 마지막에는 ‘여행

자를 위한 지리 상식’ 코너를 마련해 각 나라와 도시의 지

리적 특징을 설명하고 깊이 있는 지식을 알려준다. 이어

지는 ‘지식 정거장’ 코너에서는 여행지와 관련된 흥미로운 

일화나 상식을 소개해 교양 지식을 키울 수 있도록 돕는

다. 겨울방학 해외여행을 계획 중인 청소년 자녀를 둔 가

족과 여행을 통해 견문을 넓히고 영감을 얻고자 하는 독자

에게 추천한다. <여행지리>와 연계된 학습 자료로도 활용

할 수 있다. 

<십 대를 위한 문학 속 
세계사 여행>

지은이 송영심

펴낸곳 팜파스

문학 작품을 제대로 읽으려면 작품이 쓰인 시대적 배경

을 잘 알아야 한다. 또 역사 공부는 단순한 사실 암기보다 

시대적 맥락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. 이 책은 문학과 

세계사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는 청소년 

교양서로, 역사 교사 출신 지은이가 세계 문학 작품을 엄

선해 고대·중세·근대·현대의 세계사를 생생하게 담아

냈다. 

실제 역사였던 고대 트로이 전쟁을 담은 <일리아스>부터 

2차 세계대전 이후 스탈린의 독재 정치를 비판한 조지 오

웰의 명작 <동물농장>까지, 13편의 문학 작품을 통해 세계

사의 전체 흐름을 익힐 수 있다. 고전 명작으로 꼽히는 단

테의 <신곡>으로 가톨릭교가 지배한 중세 시대를 들여다

보고, 찰스 디킨스의 <올리버 트위스트>로 영국의 산업혁

명이 낳은 도시화와 아동 노동, 사회 복지 등 근대 세계사

를 훑는다.

각 작품을 소개할 때마다 시대의 특징을 먼저 알려줘 배

경지식을 갖출 수 있고, 본격적인 작품 분석이 끝나면 각 

책과 관련된 역사 상식을 정리해 이해하기 쉬운 역사 공

부로 이끈다. 인문 독서를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고

민하는 청소년과 세계사 공부를 어려워하는 학생에게 추

천한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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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지리를 알면 여행이 보인다>

지은이 최재희

펴낸곳 창비

문학을 깊게, 세계사를 쉽게

여행을 즐겁게, 

<여행지리>를 재밌게


